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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술을 많이 마실 때는 가까운 사

람들과의 친목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업무상 관계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이런 행동은 우리 한국인만의 독특한 문화

라고 하겠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술과 접할 수 있고 

음주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음주에 대한 법질서의 규

제가 강화되고 건강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위험성보다는 음주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개선이 

더 영향주어 쉽게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과거 약 

10년간의 통계청의 월간 음주률을 보면 남성이 약 70~77%, 
여성이 약 43~51%로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한 달에 1회 이

상 음주한 비율이 매우 높은 사실임을 잘 알 수 있다.1,2) 외
국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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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Objectiv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hangover cure products using medicinal plant 

extracts on alcohol decomposition activity was observed through Institutional 
Review Board tests. Methods: 10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the clinical trial were to evaluate the effect of Judang-wha (product 1 test 
group, beverage) and Judang-whan (product 2 test group, tablet) on relieving 
hangover symptoms. Results: As a result of measuring alcohol concentration during 
breathing and conducting a survey to confirm hangover symptoms through clinical 
trials, Judang-wha (product 1 test group, drink) and Judang-whan (product 2 test 
group, tablets) had excellent effects on hangover relieve. Conclusion: In particular, 
it was judged that Judang-whan (product 2 test group, tablet) was more effective 
than Judang-wha (product 1 test group,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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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거나 비

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그러나 음주가 개인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완화하는 욕

구충족이나 만족도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에게 종종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음주로 인

해 발생하는 사고, 질병, 사망 등과 같은 문제는 이제는 개

인적 수준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이며, 이는 사

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음주가 미치는 영향

은 개인의 건강에서부터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다. 즉, 음주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나이나 지

위고하를 떠나 집단구성원 간의 유대감 증진과 통합에 기

여하기도 한다. 전통주부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주와 맥

주 등의 주류 생산과 유통, 관광 및 유흥산업, 광고 마케팅 

등 음주와 관련된 산업을 통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경

제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는 주량을 넘어서

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들이 발생한

다. 일반적으로 과음이나 폭음을 지속해서 하면 알코올 자

체가 중독성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음주는 각종 암, 심･뇌혈관질

환, 당뇨병, 알코올성 간경화를 포함하는 간질환, 고혈압 

등, 60여 가지의 질환, 사고, 그리고 폭력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는 때로 폭력으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하며, 근로현장에서의 

음주는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4)

이에 UN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나쁜 음주행위와 그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각국이 체계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감염성 질환이고 그 원인

이 해로운 음주라고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 과음

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분쟁의 폐해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

나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정부의 관련 기관들은 국제기구

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음주폐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 대열

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반

드시 실행되어야만 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대책의 하나로 숙취해소제의 출

현을 들 수 있다. 숙취(hangover)란 알코올음료를 복용한 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경험 및 심신의 

작업능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숙

취해소음료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

여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식품전문가들이 만

든 숙취해소제의 출현으로 주류시장에는 이에 동반한 새로

운 시장이 창출되었다. 1992년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출시 

이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CJ헬스케어는 ‘컨디션 CEO’
뿐 아니라 ‘컨디션 환’을 출시하면서 환제형 시장까지 사업

을 확장했다. 2005년 출시된 동아제약의 ‘모닝케어’는 컨디

션, 여명808과 함께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시장 매출규모는 지난 

2005년 6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1,140억원, 2015년 

1,300억원대에서 환제형 숙취해소제를 포함한 전체 시장규

모는 2018년 기준 2,200억원에 달하며, 2020년 2,500억원

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규모의 확장에 따라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한 제약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광동제

약, 동아제약, 한국인삼공사, 유유제약 등에서도 적극적으

로 숙취해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5)

숙취해소제 제품의 주원료는 우리나라의 고문헌이나 외

국에서 숙취에 효능있다고 알려진 헛개나무나 갈대뿌리, 
자소엽, 여주, 금은화, 구기자, 강황, 꿀, 민들레, 구지 뽕나

무 열매 등 10여 가지 식물성 원료를 열수 추출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숙취해소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숙취해소제 대다수의 성분이 유사하고 제조방법

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들도 보인다.6-8) 숙취해소제의 판매량은 그 효과도 중요하

지만, 시장진입이 가장 빠른 기업으로서 대기업의 마케팅

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제

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숙취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약용식물

재료를 원료로 (주)산하바이오에서 오랜 기간 개발하여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미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다.9) 그 

후 지속해서 개발한 숙취해소제 주당화 음료와 환제형 주

당환을 가지고 숙취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임상시험 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문헌고찰

1. 알코올과 숙취현상

알코올은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 등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애용되어온 기호품으로 소량을 섭취하면 기분전환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나,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급성 알코올 

숙취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갈증, 무기력, 두통, 근
육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10) 체내에서 알코올은 알코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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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해효소인 alcohol dehydrogenase (ADH)에 의해 간에서 

산화되어 acetaldehyde가 되고 다시 aldehyde dehydrogenase 
(ALDH)에 의해 산화되어 acetic acid로 되며 일부는 뇨나 

CO2로 배설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알코올은 섭취량에 따라 간 대사에 여러 가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 그 자체보다 산화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NADH가 간 세

포에 손상 및 숙취를 유발하고, 과음하면 aspartate-malate 
shutle에서 생성된 NAD+가 고갈되며 체내에 독성이 강한 

acetaldehyde가 축적되어 이것이 숙취에 이르게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9,13) 

2. 숙취해소제의 주요 일반재료

동의보감에 오래전부터 간 보호를 위해 쓰여 온 약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숙취해소제의 원료로 이

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갈화(Puerarialo bata)는 칡

의 꽃을 건조한 것으로 음주 후 갈증, 두통, 구토, 정신혼란, 
손발떨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소재이다.12) 어성초(Houtuynia cordata)는 삼

백초과(Sauru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한방

에서 지혈, 이뇨, 이습, 소종, 영심, 해독, 타박상, 출혈, 혈
변, 심계, 부종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여주

(Momordica charantia)는 박목,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풀

로서 식용, 관상용, 약용 등으로 널리 쓰이며, 특히 약용으

로서 간 보호, 항종양작용, 항산화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14) 강황(Curcuma longa)은 생강과에 속하는 여

러해살이뿌리 초본식물로 강황의 덩이뿌리를 그대로 또는 

수피를 제거하고 쪄서 말린 것으로 한약재, 향신료 및 식용

으로 사용됐으며, 항산화, 항암성, 항돌연변이성, 항염증 및 

항균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자소엽은 차

조기(Perilla frutescens)의 잎으로 발한, 지혈, 해열, 진통, 
진정 및 피부질환에 사용되며, 식중독예방, 피로해소, 숙취

해소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는 간질환 및 여성질환을 치료하

기 위한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됐으며, 간, 췌장, 위장의 기

능을 개선하고, 주로 이뇨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7) 헛개나무(Hovenia dulcis)는 갈매나무과의 낙엽활

엽교목으로 잎, 줄기 및 열매로 만든 차가 주독제거 및 과

음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황달, 지방간, 간 경화증, 위장

병 등의 간 기능보호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말채나무(Cornus walteri)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며, 해
독작용, 해열작용 및 이뇨작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9,19)

연구방법

1. 임상시험

시험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호흡 중 알코올 농도측정시험을 하였고, 숙취증상의 확인

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20,21) 본 시험은 경북대학교 연

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KNU-2019-0184-2) 실시

하였다.
시험목적은 주당화 및 주당환이 숙취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통한 호흡 중 알코올 

농도측정 및 숙취증상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대상자는 선정조건을 만족하고 제외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성인이었다.
피험자 선정조건으로는, (1)평균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만 20~3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2)시험 목적, 내용에 관하

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시험동의서에 서명한 

자, (3)시험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들이었고, 제외조건

은 (1)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2)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3)현저한 영양장애자, (4)그 외 연구 책임자의 판

단으로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적용하였다. 
한편, 시험진행 중 피험자 중도탈락 기준으로는 (1)개인 사

정으로 추적관찰이 어려운 경우, (2)본 시료의 처치 후 심각

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3)지나친 음주, 흡연 등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4)특별한 이유 없이 피험자

가 처치방법이나 일정을 어긴 경우였으며, 최종 피험자로 

유효한 분석대상 인원은 10명이었다.

2. 시험제품

시험에 사용한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시험제품은 실제 음

용 및 섭취할 수 있는 완제품 그대로 의뢰자로부터 받았으

며, 연구자는 시험제품의 수령 후 사용 직전까지 실온에서 

밀봉하여 보관하였고, 시험제품은 원물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번호 제품명 성상 용량 시험농도 제품 사진

1 주당화
액상제

(Drink)
100 mL As is

2 주당환
환제

(Tablet)
120~135개 As is



약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숙취해소제에 대한 임상보고: 주당화 음료와 주당환이 숙취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

70  대한약국학회지 제6권 제2호 2020년 11월

3. 호흡 중 알코올 농도 측정시험

연구대상자는 평균주량이 소주 1병 이상으로, 술을 즐겨 

마시고, 연구에 흥미가 있고 참여를 원하는 성인 10명(남자 

7명, 여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박 등이 실시한 실험

방법을 응용하였다.22) 실험 중 식품섭취상태가 체내 알코올

의 신체 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코올 음

용 2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였다. 측정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피험자는 음주 30분 전 1회 때는 

물 10 mL를 음용(control)하였고, 2회 때는 주당화(drink) 
1병을 음용하였으며, 3회 때는 주당환(tablet) 1포를 섭취하

였다. 각각의 재료 섭취 30분 후, 알코올(16.9%) 360 mL를 

30분 안에 일정한 속도로 나누어 마시도록 하였으며, 소량

의 안주를 일정량 제공하였다. 음주가 끝난 후, 1회 때는 물 

10 mL를 음용(control)하였고, 2회 때는 주당화(drink) 1병
을 음용하였으며, 3회 때는 주당환(tablet) 1포를 섭취하

였다. 음주가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에 시판되는 호흡용 알코올 측정기(DA-500, 
Datech Co. Korea)를 사용하여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하였다. 시험기간동안 모든 연구대상자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고, 물도 마실 수 없었으며, 
화장실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침 후, 다
음 날 숙취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숙취증상 확인 설문조사

설문지의 작성은 시험 후 자신의 증상 13가지에 대해서 본인

이 느낀 숙취정도에 대해 거의 없음부터 매우 심한 정도까지 

5단계로 점수화하였다. 5가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산정하

였다. (1)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거의 없음; (2)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매우 약함; (3)생활에 지장은 없으나 평소의 신체 

상태는 아니다/약간 심함; (4)생활에 다소 지장을 받는다/대체로 

심함; (5)증상이 심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매우 심함.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는 기억소실(Memory loss), 구토

(Vomiting), 두통(Headache), 어지러움(Dizziness), 갈증

(Thirst), 복통(Abdominal pain), 설사(Diarrhea), 기운없음

(General weakness), 집중곤란(Distract), 수면곤란(Sleep 
disturbance), 졸음(Sleepiness), 우울감(Melancholy), 평소보

다 땀이 많이 남(Sweat)의 13가지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 정보

임상시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10명은 모두 시험규정을 

준수하여 종료하였다. 이들의 임상적 특징으로는 평균연령

이 만 25.7±2.6세이며, 20대 9명, 3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키는 158∼178 cm (평균 169.0±5.4 cm), 몸무게는 58∼90 
kg (평균 70.1±1.3 kg)이었으며, BMI (체질량 지수)는 평균 

24.5±3.5로 정상범위(18.5∼20.0)보다 약간 높았다(Table 1).

2. 호흡 중 알코올 농도

알코올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직후(0시간), 1시간, 2시
간, 3시간, 4시간 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무처리 시험군(control)은 알코올 음용 

60~180분, 제품 1 시험군(drink)은 알코올 음용 60~120분 사

이에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알코

올 섭취 후, 60분에서 90분 사이 높은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

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3,24) 제품 

1 시험군(drink)은 알코올 음용 240분에 농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2 시험군(tablet)은 알코올 음

용 180분부터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2 시험군(tablet)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알

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1 시험군

(drink)에 비해 제품 2 시험군(tablet)이 알코올 분해에 더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문조사 결과

각 실험 종료 후, 피험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무처리 시험군(control)에서 음주 다음 날, 두통(2), 어지

러움(2), 갈증(3), 복통(2), 설사(2), 무력감(2), 집중 곤란(2), 
졸음(2)이 대표적인 숙취 증상으로 나타났다. 제품 1 시험

군(drink)에서는 어지러움(2), 갈증(2), 졸음(2)이 숙취 증상

으로 나타났고, 두통, 복통, 설사, 기운 없음, 집중 곤란의 

숙취 증상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2 시험군(tablet)
에서는 갈증(2) 및 졸음(2)만이 숙취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1 시험군(drink)과 제품 2 시험군(tablet)은 숙취증상 

Table 1. Values of age,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research 

subjects

Age (years) Height (cm) Weight (kg) BMI2)

25.7±2.61) 169.0±5.4 70.1±11.3 
24.5±3.5

(18.5~22.0)3)

1) Mean ± SD
2) Body Mass Index
3) Norm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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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품 1 (drink)에 

비해 제품 2 (tablet)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험기간 동안 어떠한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요약 및 결론

약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숙취해소제 주당화 음료 

및 주당환 환제품이 숙취 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평균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만 20~3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

다. 임상시험을 통한 호흡 중 알코올 농도측정 및 숙취

증상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당화(제품 

1 시험군, drink) 및 주당환(제품 2 시험군, tablet)은 숙취

증상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환(제

품 2 시험군, tablet) 제품이 주당화(제품 1 시험군, drink) 
제품과 비교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취급

이 쉽고 간편한 환제품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한 숙취해

소용 제품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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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drink and tablet on the respiration ethanol 

concentration in human. a (control); b (drink); c (tablet).

Table 2. Kinds of hangover symptom which is experienced after 

alcohol intake

Symptoms
Research groups

Control Drink Tablet

Memory loss 1 1 1

Vomiting 1 1 1

Headache 2 1 1

Dizziness 2 2 1

Thirst 3 2 2

Abdominal pain 2 1 1

Diarrhea 2 1 1

General weakness 2 1 1

Distract 2 1 1

Sleep disturbance 1 1 1

Sleepiness 2 2 2

Melancholy 1 1 1

Sweat 1 1 1

1) Control : Drinking group of water
2) Drink : Drinking group of Judanghwa
3) Tablet : Drinking group of Juda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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